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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포럼

【평창】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9일 평창군문화복지센터에서 ‘평창군 인구 4만 사수를 위한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열어, 공공기관 차원의 실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군 인구수가 올 3월 4만 90명, 4월 4만 38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5월하순 4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상황을 맞아, 공공기관으로서 인구 유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군 인구는 3개월 동안 306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구 유입 기반 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인구정책 관련 영상과 자료 발표에 이어 결혼·출산 우대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포럼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와 내부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공서비스 품질과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제도로 연결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순철 이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

포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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